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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수학 교과의 그림은 내용의 핵심을 잘 전달하면서 한편으로는 수학의 어려움을 완화시켜주는 복합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본 연구는 그림과 글의 상호 보완적 관계, 그리고 그림의 감정 표현이라는 두 요소를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그

림과 내용의 연계성을 보는 관점의 예로 제시하고, 중국, 일본, 인도, 미국 등의 외국 교과서를 이 관점에서 조사하여

우리나라 교과서 그림 제작에 대한 시사점을 얻었다. 이는 그림을 읽고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을 수학 공부의 일부로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 등장인물이 가진 개성과 감정을 더욱 풍부하고 자유롭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Abstract
The picture of the mathematics curriculum should carry the complex role of relieving the difficulties of

mathematics while conveying the core of the mathematics contents well. This study examined the precedence of

picture and text harmony and the importance of emotional expression. The discussion of children 's picture books

became an important reference in this process. The understanding of the child's psychology and cognitive

characteristics in the long history of picture books and the insight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text and pictures

will be important guidelines for elementary school textbooks. Based on thes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found

some impressive examples of Chinese, Japanese, Indian, and American textbooks on the two complementary

relationships between paintings and texts and emotional expressions of paintings. If necessary, we compared these

textbooks with Korean textbooks. Through this analysis, this study draws some implications for Korean textbook

drawing and textbook production process. That is, the process of reading the picture and interpreting its meaning

should be treated as part of the study of mathematics. The mathematical concepts to be dealt with or the

sentence description of the problem should be concurrent with the design of the picture. The monotonous

expressions and dialogues of characters in textbooks should be avoided, and the personality and emotions of

characters should be more abundant and freely expre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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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교과서에서 그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삽화나 사진은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의미를 보조하기도 하고, 글로 이루어지

는 의미 구성을 돕기도 하며, 글로 제시하지 못하는 정보

나 의미를 독자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글의

의미를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텍스트 전체의 이해와 의미

구성을 가능하게도 한다(Shin et al., 2011). 문자 해독 능

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언어적 표현

에 익숙하지 않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삽화나 사진의

이러한 기능이 특히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일

반적인 법칙과 구조의 이해를 지향하는 수학 교과의 특

성, 그리고 수학을 어렵다고 여기는 많은 학생들의 정서

를 고려하면, 수학 교과서의 그림에는 해당 수학 내용의

핵심을 잘 전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수학의 어려움을

완화시켜주는 복합적인 역할을 기대하게 된다.

수학 교과에서 그림에 대한 관련 연구를 찾아보면, 수

학적 개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그림인 다이어그램이

나 그래프에 대한 연구는 상당 수 발견된다(Kim, 2018;

Lee & Ji, 2008; Park & Lee, 2018). 그러나 이 주제들을

제외하면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의 그림에 대한 연구는

국어, 사회, 과학 등의 다른 교과에 비해 양적으로 부족하

며, 그 관심도 주로 그림의 형식이나 기능상의 분류에 한

정되고 있다. 물론, 주제를 더 넓혀 교과서 편집디자인 분

야를 살펴보면 상당한 수의 연구를 찾을 수 있다. 우리나

라와 미국의 초등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서를 서체,

판면 구성, 이미지의 사용 빈도, 이미지의 유형, 일러스트

레이션 스타일, 장식성 이미지 사용 빈도 등의 측면에서

비교분석한 Kim, Kim(2014), 이와 비슷한 요소를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와 비교한 Min, Noh(2014)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 연구들은 우리나라 교과서 그림과 편집디

자인의 개선에 상당한 시사점을 주지만,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의 성격상 구체적인 수학 내용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는다.

Jeong(2012)은 의사소통으로서의 수학이 우리나라 교

과서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의사소통 활동, 용어와

기호, 문어적 표현, 시각적 표현 등의 측면에서 조사하면

서 삽화가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몇 개의 예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 저자들이 삽화

가나 사진작가와 충분한 소통을 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이는 수학 교과서의 그림을 제작할 때 수학 내용과의 연

계성을 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수

학교과서의 그림을 내용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포괄적으

로, 혹은 구체적인 요소를 명시적으로 찾아 논의하는 연

구는 찾기 힘들다.

한편, Kim, Zhou, Hong(2010)은 중국 초등학교 저학년

수학교과서를 조사하여 그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

우리나라 교과서에 주는 시사점을 찾은 바 있다. 그런데

그 특징 중 ‘함축적 표현(implicit representation)’, 그리고

‘유머와 흥미(humor and interest)’의 실현에는 그림의 역

할이 핵심적이었다고 보인다. 함축적 표현은 그림과 글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통해, 그리고 유머와 흥미는 그림에

서의 충실한 감정 표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

이다. 그림과 글의 상호 보완적 관계, 그리고 그림의 감정

표현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학교과서에서 특히 개선할

점이 많아 보이는 요소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그림과 내용의 연계성에 대한 포괄적인 논

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두 가지 요소를

초등학교 수학교과서의 그림과 내용의 연계성을 논의하

는 관점의 예로 제시하고, 몇 종의 외국 교과서와 우리나

라 교과서를 이 관점에서 살펴 교과서의 그림 제작에 제

언하려고 한다. 그림과 내용의 연계성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는 이러한 요소들 각각에 대한 발견과 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야 구체성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는 먼저 각각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그림과 글

의 조화, 그리고 감정 표현의 중요성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여기서 아동용 그림책 분야의 논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물론 초등학교 교과서와 일반적인 아동

용 그림책은 그 목적이 같지 않다. 그러나 그림책의 오랜

역사에 담긴 아동의 심리와 인지특성에 대한 이해, 그리

고 글과 그림의 관계에 대한 통찰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도 중요한 지침이 되어 줄 것이다.

다음으로는 언급한 두 요소 각각에 대해 주로 중국, 일

본, 인도, 미국 교과서의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찾아

그 아이디어를 음미하고 필요한 경우 우리나라 교과서와

비교하며 시사점을 찾는다. 마지막으로는 전체 논의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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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며 우리나라 교과서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할 것이

다.

Ⅱ. 이론적 배경

1. 그림과 글의 조화

일반적으로 교과서는 문자, 삽화, 사진, 만화, 도해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Kang, Kim, & Lim, 2005). 이 중 본

연구의 대상인 삽화는 ‘그림’ 또는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불리기도 한다. 삽화는 단순히 이야기를 해설하는 종속적

기능을 가진 그림을 뜻하는 용어로 오랜 동안 사용되었

고, 그와 대조적으로 일러스트레이션은 언어나 문자가 아

닌 비언어적 요소로 이미지, 정보, 느낌을 전달하는 그림

을 뜻하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므로(Yoo, Park, & Jeon,

2003), 본 연구는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용어로서 ‘그림’을

사용할 것이다.

수학 교과서에 특히 많이 등장하는 다이어그램이나 그

래프 역시 그림에 포함되어 불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수학과의 관련성 면에서 일반적인 그림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에서, 그리고 단순 장식용 그림은 내용과의

연계성 면에서 논의할 점이 적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논

의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다.

초등학교 국어와 수학 교과서의 그림을 정보디자인의

관점에서 조사한 Yoo, Park, Jeon(2003)1)는 교과서의 그

림은 독자적 표현만으로도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교과서의 그림은 문자 언어를 보조

하거나 여백을 메우는 정도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고 지적하였다. 그 자체로 메시지를 생산하는 기호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매체언어’로서의 삽화와 사진의 역할에

대한 다음 설명(Shin et al., 2011, p.128)은 글과 그림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초등학교 교과서의 그림을 논의하는

데 핵심적인 주제임을 알려준다.

초등학생을 위한 교과서에는 더더욱 글의 이해를

돕는 삽화나 사진의 역할이 중요하다. 삽화나 사진은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의미를 보조하기도 하고, 글

로 이루어지는 의미 구성을 돕기도 하며, 글로 제시

하지 못하는 정보나 의미를 독자적으로 제공하기도

1) 원 글에는 ‘그림’이 아니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적고 있다.

한다. 더 나아가 글의 의미를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텍스트 전체의 이해와 의미 구성을 가능하게도 한다

는 점에서 사진이나 삽화의 선택과 제시는 중요하다.

글과 그림의 관계에 대한 아동용 그림책의 논의는 초

등학교 학생들의 정서적 특징과 문장 해독 능력을 고려

할 때 특히 참고할 가치가 있다. 그림책이란 문자보다는

감각으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일러스트레이션을

효과적으로 다룬 책, 즉 시각적 표현 방법을 적극 활용한

책을 말한다. 시각적 표현과 관련된 그림책의 특징은 어

린이가 그 주 독자층을 이루게 하였다(Shin, 2009).

그림책에서 글과 그림의 훌륭한 조화를 만들기 위해

고려할 요소로 다음의 사항들이 언급된다. 그림이 문장의

흐름과 변화에 잘 대응하는가. 문체는 어린이에게 이야기

내용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단어와 화술로 되어 있는가.

대화 문장은 캐릭터를 살려 어른과 아이, 여자와 남자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는가. 특히 그림책의 문장과 그림의

상호 보완적 관계에 대해 Shin(2009, p.25)는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그림책은 문장과 그림이 서로 보완하면서 하나의

이야기 세계를 재현하여 분명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매체이다. 즉,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은 그림으

로,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은 글로 설명해

준다. 이로써 독자는 자기 시점에서 해석한 내용을

토대로 안정된 이야기 세계를 만들고 이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그림이 시야에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우

선 그림을 통해 내용을 해석하게 된다. 그러나 글이

없을 경우 추상적인 내용과 감성적인 표현은 이해하

기 어려워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다. 반면에

문자를 통해 내용을 이해할 경우, 사실적 묘사를 해

독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어

렵다. 글과 그림을 담은 그림책은 이러한 표현 형식

의 특성을 충분히 살려, 자세하고 객관적인 내용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상호 보완적으로 표현된 것

이 이상적이다.

글은 그림이 주는 정보와 느낌을 구체화 시킬 수 있지

만, 그림과 중복되거나 과잉한 글은 아이들이 그림을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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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그리고 그림과 그림 사이를 읽으며 상상하는 것을

방해한다. Salisbury(2004)는 글과 그림의 상호작용의 예

로 Alexis Deacon의 그림책 「Beegu」(Deacon, 2003)에

서 글과 그림이 어떻게 하나로 엮여 완성된 이야기를 만

드는지 설명한다. 즉, 「Beegu」에서 글은 이미 그림으로

보여준 것을 설명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그림으

로 이야기가 완전하게 전달되는 장면에는 아무 글을 넣

지 않기도 한다([Fig. 1])2). 짧은 글로 장면을 시작하고

그림으로 완성하기도 한다([Fig. 2]).

[Fig. 1] A scene from 「Beegu」(Deacon, 2003, p.20)

[Fig. 2] Another scene from 「Beegu」(Deacon, 2003, p.21)

교과서 문장과 그림 사이의 조화를 위해서는 저자와

삽화가 사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수학자 Lewis

Carroll3)의 소설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Carroll, 2002)

는 수학적 유머와 언어유희로 가득 찬 흥미로운 책으로

대중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우리가 이 책에 대해 가지

고 있는 전체 이미지는 John Tenniel의 뛰어난 삽화와

2) [Fig. 1]의 장면에서 비구의 절망은 그 이미지에 의해 명확히 설명된

다. 그리고 비구와 그냥 스치는 사람들 사이의 크기와 색상과 방향의

대조로 모든 것이 더 명백히 나타난다(Salisbury, 2004).
3) Lewis Carroll은 소설가로서의 가명이며, 본명은 Charles Lutwidge

Dodgson이다.

떼어놓고 생각하기 힘들다. 작업 과정에서 John Tenniel

은 Lewis Carroll에게 많은 간섭을 받으며 정신적으로 힘

들어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의 작품은 세기를 가로지르

는 명작으로 손꼽힌다.4)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는 그

림과 내용이 결합하여 만들어내는 강렬한 매력을 보여주

는 사례이고, 결과물의 이러한 매력은 교과서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 기대하게 된다.

2. 감정 표현의 중요성

학습자의 감정에 대한 고려는 교수학습의 중요한 요소

로 여러 교육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다. 수학 교과에서도

수학적 문제해결과 관련된 감정적 측면에 대한

Choe(1996), Ahn, Kim(2011)의 연구, 수학불안에 대한

Shim, Lee(2010) 등의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연

구들은 주로 감정적 측면을 수학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관찰하고 있다. 교과서의 그림은 이러한 감정

적 상태를 형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을 것

이다.

교과서는 학습을 위한 책이고, 그래서 등장인물들에 대

해서 진지함과 성실함이라는 성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

다. 이 경우 그들의 표정 역시 미소를 짓거나 집중하는

표정이 되기 쉽다. Park(2012)에 의하면 얼굴은 나이, 건

강, 성별은 물론 기분과 감정 등의 많은 정보를 드러내며,

따라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대한 관심을 가진

다. 여러 실험적 연구는 얼굴 표정은 쉽게 전염되어 관찰

자의 표정을 바꾸게 하며 감정도 그에 맞게 바꿀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별로 동화책에 묘사된 웃음의

크기가 해당 국가 아이들의 웃음 문화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교과서 인물들의

풍부한 감정표현은 그 교과지식을 뛰어넘는 중요성을 가

진다.

교과서 속 그림의 등장 캐릭터들이 단지 문제를 알려

주거나 해결하는 존재로만 등장한다면 충분한 개성을 부

여받지 못하고 단선적이고 무딘 감정표현만을 담게 된다.

때에 따라서 등장 캐릭터들은 장난꾸러기이기도, 고집쟁

이기도, 엉뚱하기도 할 필요가 있다. 오랜 시간 그림책과

4) 물론 삽화가와 저자 사이의 직접적인 긴밀한 연락을 통해서만 그림

과 내용 사이의 조화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각자 독립된 예술

가로서 서로를 존중하여 특별한 간섭 없이 공동작업을 해 내기도 한다

(Salisbury,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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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출판활동과 연구 및 전시 활동을 해 온

Shin(2009, pp.176-177)는 어린이와 난센스5) 상황의 만남

이 가진 가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일상의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 불쑥 튀어나온

예상외의 만남은 순간적으로 현실의 긴장감으로부터

해방감을 안겨준다. ... 일상적인 긴장감에서의 해방이

어린이를 다음 단계로 이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사건

이라도 이러한 기분 전환은 생활 속에서 느낀 부정성

과 얽매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 ... 어린이에게는

풍부한 상상력과 지혜를, 지식보다는 재치를 경험하는

환상의 세계로 이끈다. ... 난센스는 윤택한 커뮤니케이

션을 가능하게 하며, ... 감정을 절제하고 절망과 좌절

도 참고 견디는 지혜를 선사하여 재치 있는 인간, 다시

말해 센스 있는 인간으로 성장시켜 준다.

어린이를 이상적인 인간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그림

책은 어른의 이론으로 계산된 이미지와 설명적 표현이

나 웃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리듬을 살리고 어린

이의 응용력을 활발하게 반영시키며 어린이의 내부를

드러내어 웃음과 만나게 하는 것이 좋다. ... 난센스란,

사회성을 자극하여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긍

정적인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바른 센스 감각을 안겨주

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림책의 캐릭터들은 늘 모범적인 어

린이로 묘사될 필요는 없으며, 상식적인 판단과 행동만을

보여줄 필요도 없다. 오히려 장난꾸러기이거나,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고집이 센 캐릭터가 아이들이 사회성을 기

르고 지혜를 가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초등학교 교과

서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고민은 필요

하다.

감정의 고려가 수학 교과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수학

지식 자체가 수학 구조에 대한 심미성과 연계되어 있다

5) 난센스란 센스가 없음을 노출시키는 행위, 즉 행위자의 부적절한 사

회성이나 윤리성의 폭로, 그리고 행위자의 부적절한 사고 노출을 뜻한

다.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억제되어 쉽게 표면화되지 않는 사고의

내면을 가리키는 말이 난센스이다. 어른에게 난센스는 사회 체계의 의

미를 돌아보게 하며, 무조건적 적응이 초래하는 무모한 노력의 허무함

을 깨우쳐 일상성을 부정하고 형식화된 사고를 수정하여 자기 원점으

로 돌아가게 한다. 바로 이 순간 웃음이 발생된다(Shin, 2009,

pp.174-175).

는 점에서도 이야기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삼각형의 내

각의 합이나 오일러 수와 같은 수학적 불변량은 그 수학

체계의 핵심적인 특징으로서 많은 문제 해결의 근간이

되어준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성질로부터 느끼는 아름다움이나 우아함 같은 감

정이 그에 대한 연구를 이끌어 온 힘이다.

지식과 감정의 밀접한 관계는 현대의 뇌 과학 연구로

도 확인된다.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한다고 알려진 뇌의

신피질과 그와 독립적으로 감정을 담당한다고 알려진 변

연계는 사실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이성과 감정의 통일

을 이룬다는 것이다(Lewis, Amini, & Rannon, 2001;

Rubner, 2004). 생물체의 장기 기억 과정을 밝혀낸 공로

로 노벨상을 받은 Eric Kandel에 의하면 반복된 자극이

나 감정이 동반된 자극만이 장기기억의 뇌세포 회로에

저장된다(Lee, 2014). 이러한 뇌의 작동기제는 큰 감정적

자극을 불러일으킨 사건을 장기기억의 영역으로 옮기는

것이 개체의 생존에 유리한 일이라는 상식과도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그림과 글의 상호 보완적 관계, 그리고 그림

의 감정 표현 각각을 초등학교 수학교과서 그림과 내용

의 연계성의 요소로서 논의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와 몇 종의 외국 교과서를 조

사하여 위의 두 요소에 관련된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선

명하게 드러내는 사례를 찾았다. 이 사례들에 담긴 그림

과 내용의 연계성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분석하고, 필요

한 경우 우리나라 교과서와 비교하며 시사점을 찾았다.

이때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아동용 그림책 분야의 연

구들은 몇 가지 중요한 관점을 제공해 주었다.

대상이 된 외국 교과서는 중국의 대표적인 초등학교

교과서인 人民敎育出版社의 교과서(人民敎育出版社,

2007a; 2007b; 2016), 일본의 교과서 한 종(藤井斉亮,

2011; 杉山吉茂, 2004), 인도의 교과서 한 종(National

Council Of Educational Research And Training

[NCERT], 2008), 미국의 교과서 한 종(Carter, Cuevas,

Day, & Malloy, 2012)이다. 본 연구는 교과서간의 비교가

아닌 외국 교과서의 그림을 통해 그림과 내용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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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외국 교

과서는 특정 시기의 교육과정에 한정하지 않고 살펴보았

다. 아시아 국가들의 교과서를 주로 참고한 이유는 문화

적 친밀감과 교과서 편집 스타일 측면에서 서구권 국가

들의 교과서보다 우리나라 교과서에 좀 더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주기 때문이다.

Ⅳ. 결과분석 및 논의

1. 교과서 그림과 글의 보완적 관계

앞서 그림책의 그림과 글의 조화와 관련된 몇 가지 측

면을 살펴보았다. 초등학생들이 수학적 문장에 대해 가지

는 어려움을 고려하면, 그림으로 글을 효과적으로 대체하

거나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의 연구는 수학 교과에서 특히

중요하다.

Kim, Zhou, Hong(2010)의 연구는 중국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의 특징 중 하나로 ‘함축적 표현’을 들었다. 그 사

례로 제시한 중국 2-하 교과서(人民敎育出版社, 2007b,

p.7)의 문제를 그림과 글의 연계성 측면에서 살펴보자

([Fig. 1]). 이 문제에는 원래 58마리의 양이 있었다는 한

문장, 두 무리의 양이 연달아 울타리 밖으로 탈출하는 장

면을 보여주는 그림, 지금 양은 몇 마리 있겠냐고 묻는

한 문장이 위에서부터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Fig. 3] Number of sheep left in the fence

그런데 이 문제의 그림에서는 특별한 섬세함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울타리 안에 보이는 가장 왼쪽 두 마리 양을

보면, 양의 몸 전체가 아니라 머리 쪽 일부만 그려져 있

다. 이는 울타리 안에는 그림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의 양이 있을 것임을 말해주는 정보이다. 울타리 안의

양의 수를 그림만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그림부터 주목

했던 학생들도 그 수를 알기 위해서는 그림 밖의 다른

곳을 찾아봐야 한다. 그것은 양은 원래 58마리였다는 첫

문장이다.

이 그림은 문제의 실질적인 정보 즉, 두 무리의 양이

도망갔는데 첫 번째는 6마리이고 두 번째는 7마리라는

정보를 긴 문장 대신 제공하면서, 문제의 나머지 정보는

그림 밖의 문장에서 찾도록 자연스럽게 안내한다. 그림과

글의 효과적인 역할 분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

다.6)

이 문제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교과서의 문제를 살펴보

는 것은 의미가 있다. [Fig. 4]는 2015 개정 교육과정 2-1

교과서의 문제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18a, p.82).

중국 교과서와 비슷하게 28+16-14 라는 식을 유도하는

이 문제의 그림에서 문제의 정보는 그림에 등장하는 두

명의 말풍선 속 문장을 통해 제공되며, 펭귄이 사는 ‘남극

관’ 정문을 묘사한 그림은 문제의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

하지 않는다. 결국 여기서 그림은 문장으로 주어진 문제

를 장식하는 기능만 가진다.

[Fig. 4] Number of penguins left in the zoo

중국과 일본 교과서에서는 그림을 통해 문제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문장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사례

를 자주 살펴볼 수 있다. 일본 교과서에서 그러한 예를

하나 살펴보자. 일본 6-하 교과서(藤井斉亮, 2011, p.77).

의 [Fig. 5]는 개, 고양이, 쥐의 몸무게에 관련된 연립방정

6) 또 한편으로, 이 문제는 아직 수세기의 연습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

는 2학년 학생들에게, 그림에서 세어서 해결하는 부분과 계산으로 해결

하는 부분을 모두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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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발생하는 상황을 만화적 표현으로 묘사한다. 개와

고양이, 개와 쥐, 고양이와 쥐가 함께 저울에 올라가 그

몸무게의 합이 얼마인지를 보여준다. 그런데 마지막 그림

의 저울은 바늘이 떨어져 나가 무게를 읽을 수 없게 되

었다. 결국 이 그림은 문제에 주어진 조건 뿐 아니라 무

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그림만으로 완전하게 제시하고 있

다. 즉, 구하는 것은 떨어져나간 바늘이 가리켰을 셋의 몸

무게 합이다. 또한 셋의 몸무게 합을 알면 셋 각각의 몸

무게 합도 쉽게 알 수 있다.

[Fig. 5] Weight of three animals and weight of each

이 문제는 문장으로 설명할 때 길고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그림을 통해 흥미롭게, 그리고 상황을 보다 분명

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림들의 짜임새 있는 배치도 인상

적이다. 가운데 줄 옆으로 나란히 있는 세 칸에 개와 고

양이, 개와 쥐, 고양이와 쥐 무게의 합을 각각 보여줌으로

써, 이 줄 전체에는 세 동물이 두 번씩 나온다는 것을 시

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문제의 풀이로 이끄는

결정적인 발견이다.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의 연계성을 살펴보자. 많은

수학적 지식은 조작적 근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조

작의 과정은 본질적으로 동적이다. 예를 들어, 3+2=5 라

는 덧셈구구는 셋과 둘을 모아놓고 전부를 처음부터 세

는 모두 세기, 그리고 3에서 출발하여 ‘사, 오’ 하고, 둘만

큼 세어 올라가는 이어세기의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획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process)과 개

념(concept)으로서의 수학적 총체는 procept라는 이름으로

연구되어왔다. Piaget의 반영적 추상화, Bruner의 EIS 이

론 역시 견고한 수학 개념의 확립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서 조작적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고려하면 기

본적으로 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림을 통해, 수학

적 개념과 관련된 여러 동적인 상황을 효과적으로 묘사

하는 아이디어가 필요하게 된다.

그 예로서, [Fig. 6]은 중국 교과서 2-하 나눗셈 단원

의 그림이다(人民敎育出版社, 2016, p.9). 이 그림은 귤 18

개를 6개의 접시에 나누어 담는 등분의 과정을 등장인물

의 행동을 통해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흥미로운 점

은 접시마다 귤을 하나씩 하나씩 담는 다분히 수학적인

과정(왼쪽) 뿐만 아니라, 귤을 접시마다 두 개씩 담은 다

음 남는 것을 마저 하나씩 담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효율적인 방법(오른쪽) 모두를 보여준다는 것이

다. 중국 교과서는 등분제와 포함제의 상황 모두에 대해

서 이렇게 나누어 담는 과정을 묘사한 동적인 그림을 여

러 차례 제시한다.

[Fig. 6] Describing the process of dividing a mandarin orange

[Fig. 7]은 [Fig. 6]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수학 3-1 교

과서의 ‘나눗셈’ 단원 활동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18b, p.52). 중국 교과서와는 달리 우리나라 교과서의

그림들은 등분제와 포함제 모두에 대해, 나누어 담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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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정적인 상태만 그림으로 보여준다. 여기서 인물 캐

릭터의 역할은 이미 문장으로 기술된 문제를 다시 읽어

주는 것이다.

[Fig. 7] Describing the state before the process for dividing

수학적 활동을 이렇게 정적인 그림으로 묘사하는 것은

이 단원 뿐 아니라 우리나라 현행 교과서의 전반적인 특

징으로 보인다. 물론 교실 수업에서는 교과서의 그림 뿐

아니라 선생님의 설명과 실제 활동 과정에서 이러한 조

작의 과정을 접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의 동적인 그림

을 읽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 자체가 수학을 배우는

과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교과서 그림의 역

할을 무시할 수 없다.

[Fig. 8] Block manipulation for consecutive addition and

subtraction

특히 기초 연산을 익히는 과정에서 그림으로 이러한

조작의 과정을 표현하는 것은 중요해 보인다. [Fig. 8]은

일본 1학년 교과서에서 블록을 이동하며 연속된 덧셈과

뺄셈을 수행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준다(杉山吉

茂, 2004, p.65). 일본의 여러 교과서는 특히 덧셈과 뺄셈

에 대해 손으로 직접 이러한 더하고 빼는 과정을 수행하

는 모습을 풍부하게 담고 있으며, 개수를 헤아리는 대상

의 이동을 묘사하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를 그림에 담고

있다.

이제, 글만으로는 표현하기 힘든 동적인 상황의 설명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경우의 예를 살펴보려고 한다. 시간,

거리, 속도의 관계는 과학 교과와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하

다. 일본 6-상 교과서(藤井斉亮, 2011, p.82)에 제시된 아

래의 두 그림은 거리, 시간, 속력의 관계를 함축적으로

표현한다. [Fig. 9]의 여자 아이는 같은 거리를 빨리 걸을

수록 시간은 적게 걸림을 보여준다. [Fig. 10]의 남자 아

이는 같은 시간동안 빨리 걸을수록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등장인물의 움직이는 속도는 보폭과 팔

동작으로 효과적으로 묘사되었다.

[Fig. 9] The relationship between time and speed when

distance is constant

[Fig. 10] Relationship between speed and distance when time

is co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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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인 상황을 그림으로 정교하게 묘사하는 다양한 아

이디어는 일본 교과서의 특별한 강점이라고 보인다. 정지

된 그림에 활기를 불어넣는 그림의 정서적 측면을 고려

하더라도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참고할 만하다.

2. 교과서 그림의 감정 표현

Kim, Zhou, Hong(2010)이 지적했듯, 중국 교과서의 그

림에서는 상황에 따른 다양한 감정의 표현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의 주체로는 동물 캐릭터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어항 속의 물고기를 세면서 입맛을 다시는 고

양이, 바나나를 나누어주는 자리에 늦어 허겁지겁 뛰어오

는 원숭이와 같은 동물을 중국 교과서에서 매 단원마다

수차례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Fig. 11]의 문제(人民敎育

出版社, 2007a, p.15)에는 어항 속의 물고기를 세면서 입

맛을 다시는 고양이가 등장한다. 이 문제는 13-8=5의 상

황은 13-5=8로도 읽을 수 있음을, 같은 어항을 관찰하는

두 마리 고양이의 말을 통해 보여준다. 연산의 구조를 강

조하는, 다소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을 귀여운 동물 캐릭터

와 그것들의 감정 묘사를 통해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다.

[Fig. 11] Cats counting number of fish

Martin Salisbury에 의하면 그림책에서 동물들은 사람

의 극단적인 특성과 행동을 나타내는데 효과적으로 이용

된다. 사람들은 ‘교활한 여우, 잔인한 늑대, 거만한 사자,

미천한 벌레’와 같은 상투적인 것에 익숙하다. 집에서 기

르는 가축은 그 편안하고 친숙함 덕분에 캐릭터로서 중

요하다(Salisbury, 2004).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중국 교과

서의 동물 캐릭터들은 단지 귀여운 이미지를 주는 역할

뿐 아니라 사람의 풍부한 감정을 사람 캐릭터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역할을 가진다.

인도 교과서도 중국 교과서와 비슷하게 동물 캐릭터를

자주 등장시킨다. [Fig. 12]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닭, 소,

새가 자라는 속도를 비교한다(NCERT, 2008, p.45). 두 번

째 부분에서는 코끼리 Appu의 할아버지(95살), 쥐

Chuchoo의 할머니(2살), 사람 아이인 Rani의 할아버지(70

살)의 나이를 마치 사람의 나이끼리 비교하듯이 비교한

다. 이 두 활동에 대한 교사를 위한 설명을 보면, 이 활동

들은 동물들의 수명과 성장 패턴을 관찰할 기회를 제공

한다.

[Fig. 12] Comparison of numbers based on animal life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동물 캐릭터의 등장은 중국이나

인도 교과서와 비교할 때 매우 제한적이다. 2015 개정 교

과서를 보면 1, 2학년의 경우도 동물은 단지 개수를 세는

소재 등으로만 쓰일 뿐 생각과 감정을 가진 의인화된 존

재로서 묘사되지는 않는다.

인도 교과서의 그림은 아이들의 다양한 성격과 감정을

특히 다채롭게 표현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Fig. 13]은

인도의 4학년 교과서에서 시간과 시각을 배우는

‘Tick-Tick-Tick’ 단원에 등장하는 한 이야기이다

(NCERT, 2008, p.49). 여름 방학 때 할머니 댁에 놀러가

서 며칠간 사촌들과 즐겁게 놀았던 Tutan의 가족이 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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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영문도 모른 채 기차를 놓치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런

데 Tutan을 보면 난처해하기는커녕 “이야! 오늘 집에 돌

아가지 않아도 된다.”라며 기뻐하고 있다.

[Fig. 13] A boy who misses a train but is delighted

가족들이 기차를 놓친 이유는 인도 교과서의 다음 쪽

에서 역시 그림으로 설명된다. 24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을

표기하는 기차표의 출발시간 5:30을 오후 5시 30분으로

잘못 알고 역에 나왔던 것이다.

만약 같은 내용을 두 사람이 17시 30분이 오후 몇 시

인지 묻고 답하는 단순한 내용으로 제시했거나, 오전 오

후를 착각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24시간 기준인지 12

시간 기준인지 잘 확인해야 한다는 교훈적인 내용으로

기술했다면 인도 교과서와 같은 흥미와 즐거움은 주지

못했을 것이다. 열차를 놓친 Tutan이 “이런, 어떻게 된

거지”와 같은 평범한 반응을 하는 것으로 그려졌어도 재

미는 반감했을 것이다.

인도나 중국교과서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교과서

([Fig. 14], [Fig. 15])에서 학생들의 표정은 천편일률적으

로 미소를 짓는 표정, 아니면 무엇인가를 궁금해 하는 모

범생의 표정을 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8b,

p.78; Ministry of Education, 2018c, p.15)

[Fig. 14] Facial expressions of Korean textbooks

[Fig. 15] Facial expressions of Korean textbooks

삶의 구체적인 상황들은 다양한 감정을 동반한다. 교과

서에 등장하는 실생활의 상황 역시 이런 감정들을 제거

한 채로 존재할 수는 없다. 살아있는 대상을 그린 캐릭터

들도 감정을 잃었을 때 생명력을 잃는다. ‘착함’이라는 단

선적인 성격만 보여주는 캐릭터가 교과서를 읽는 학생들

에게 매력을 주기는 힘들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난센스’ 상황에 대한 Shin(2009)의

설명은 수학 교과서의 그림이 좀 더 자유롭게 캐릭터의

개성과 감정을 표현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물고기와

사이좋게 지내는 고양이가 아니라 물고기를 보고 군침을

흘리는 고양이가, 기차를 놓치고 당황해 하는 아이가 아

니라 더 놀 수 있게 되었다고 만세를 부르는 아이가, 학

생들이 수학을 살아있는 인간의 자유로운 정신활동으로

대하는데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어떤 경우에 감정은 수학적 개념이나 지식과 좀

더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하나씩

세는 일에 대한 귀찮음의 감정은 (결국 곱셈 구구의 기초

가 될) 뛰어 세기의 발명으로 이끄는 동력이다. 실제로

[Fig. 16]의 미국 교과서에서는 반복된 덧셈에 지친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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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이를 보여주며 ‘더 빨리 계산하는 방법’으로서의 뛰

어 세기를 도입하고 있다(Carter, Cuevas, Day, &

Malloy, 2012, p.311).

[Fig. 16] the annoying one by one counting introduces the

skip counting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몇 개의 사례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수학교

과서의 그림과 내용의 연계성을 논의하였다. 어린이용 그

림책의 그림에 기대하는 그림과 글의 조화, 어린이의 정

서적 인지적 특징에 대한 배려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림책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본 연구에 참고하였다.

그림은 그 자체로서 이야기와 맥락을 가질 수 있다. 외

국 교과서의 몇 가지 예는 그림이 자신을 수학적으로 ‘읽

도록’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다. 중국 교과서의

양떼에 대한 뺄셈 문제나 일본 교과서의 속도, 시간, 거리

의 관계 문제 등을 보면, 긴 글을 대신하는 수학적 정보

를 그림으로 담되 학생들이 그 정보를 흥미롭게 읽어내

도록 저자와 삽화가가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을 볼 수 있

다. 이러한 예는 학생들이 교과서의 그림을 읽고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 자체가 수학 공부의 일부임을 깨닫게 해

준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그림은 이야기의 공간적 배경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거나 디자인을 위한 장식적 요소를 제

공하는 것에 그 역할이 그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

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교과서 그림이 가진

힘과 주체성을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

다. 다루는 수학적 개념이나 문제의 문장 기술은 그림에

대한 고민과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교과서, 특히 2015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의 등

장인물들은 미소를 짓거나 궁금한 표정을 짓는 이외의

표정을 보여주는 일이 드물며, 말풍선으로 붙은 대사 역

시 그 표정을 따라 질문을 하거나 그에 답하는 것이 보

통이다. Shin(2009)는 “좋은 그림책을 많이 보여주었다고

해서 좋은 점을 많이 축적했을 거라고, 당연히 착하고 이

상적인 어린이가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오히려

어린이는 이러한 어른의 의도를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의식하고 그림책 자체에 거부감을 느낄지도 모른다”라고

하여 그림책의 교훈적 의도를 경계한 바 있다. 교과서의

이러한 단조로운 등장인물들의 표정과 대사가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저자와 연구자들의 성찰이 필요하다. 특히 동물 캐릭터의

사용은 단지 시각적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캐

릭터가 가진 개성과 감정을 풍부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도

록 돕는 요소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각각의 교과서들은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림

역시 그러하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MiC 교

과서의 사실적인 그림은 그들의 이론적 기반인 현실적

수학교육 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본 교과

서 그림에서 느껴지는 오밀조밀한 짜임새는 일본의 전반

적인 문화 특성이나 디자인 경향, 만화와 일러스트레이션

강국으로서의 면모가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

교과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과 학생들의 취향에 맞

는 그림을 찾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그

림체의 특징을 떠나서, 그림 속에 수학 내용을 어떻게 담

고, 글과 그림의 효과적인 연계는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에 대한 연구는 초등학교 수학교과서 개발과정의 핵심에

자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수학 교과서와 그림의 연계성을 만드는 요

소의 전체 목록을 제시하려고 시도하지는 않았으며, 주로

우리와 문화적 친밀감이 높은 아시아권 교과서에서 특징

적인 사례를 찾아 그 장점을 음미하고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하는데 집중하였다. Shin(2009)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어른들은 어린 시절에 좋은 그림책을 볼 기회가 적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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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좋은 그림책을 선택하는 스스로의 판단기준을 가

지지 못한 경우가 많다. 교과서의 그림 수준이 그 나라

그림책의 수준을 뛰어넘기 힘들 것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어려움은 교과서의 그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있을 것

이라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교과서의 개발진은 교과서 그

림에 대한 이론적 연구에 힘쓰는 한편으로 외국 교과서

와 우리나라의 이전 교과서를 폭넓게 조사하여 시사점을

찾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과서가 개정되면서 이전 교과서의 그림이 가지고 있

었던 세밀한 고려가 개정 교과서로 전달이 안 되는 현상

을 우리나라나 외국 교과서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

은 교과서 저자와 삽화가 사이의 긴밀한 의사소통 뿐 아

니라, 예전 교과서와 새 교과서의 소통, 즉 예전 그림에서

정성을 들인 세밀한 부분을 신중히 읽어내고 장점을 계

승하려는 교과서 저자들의 노력 역시 중요함을 말해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의 그림체가 크

게 바뀌어 왔는데, 앞으로의 교과서 개정에 참고하기 위

해서는 교과서 작성과정에서 그림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정리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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